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 찾았나요?

배움 다지기

5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찾아봅시다.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표현을 해 봅시다.

마음의 울림4

그림에 어울리는 재미있는 말을 빈칸에 써 봅시다.

목욕하고 나오면

집안 곳곳을 전력 질주하는

저희 집 강아지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그려 주세요. 

채소 편식하는

사람을 보면서 채소가

무슨 생각을 할지

그려 주세요.

상길이와 박 서방

어느 마을에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줏간을 하고 있었

습니다.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명이 나이 많은 백정 박상길의 푸줏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

니다. 푸줏간에 들어서자마자 한 젊은 양반이 박상길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상길아, 고기 한 근 다오.”

백정 박상길은 “네, 네, 그러지요.” 하며 고기를 한 근 베어서 주었습니다. 그런

데 함께 고기를 사러 온 또 다른 젊은 양반은 아무리 백정이라지만 나이 많은 사

람에게 반말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 박상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 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백정 박상길은 “네, 네, 그렇게 합죠.”라며 솜씨 좋게 고기 한 근을 듬뿍 잘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근의 양이 먼저 고기를 샀던 양반의 고기보다 갑절

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젊은 양반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상길이 이놈!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샀는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많고 내 것

은 적으냐?”

그러자 백정 박상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네, 그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저 어른의 고기는 박 서방

이 잘랐으니까요.”

키크니(Keykney)의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닷!

야, 나도 걔 별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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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광화문 광장, 바쁘게 지나다가도 한번 눈길을 

주면 누구의 발걸음이든 잠깐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건물 벽면

에 커다랗게 걸려 있는 ‘광화문글판’입니다. 길지 않은 한두 줄의 글귀는 보는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때로는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때로는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줍니다. 

1991년 한 회사 창립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광화문글판’은 30여 년 동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

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을 상징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든든히 자리 잡았습

니다. 

지금까지 공자, 헤르만 헤세, 로버트 프로스트, 윤동주, 정현종 등 40명이 넘

는 동서고금의 현인과 시인의 작품이 ‘광화문글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광화

문글판’은 현재 광화문 광장 외에도 서울 강남, 충남 천안, 제주 등 전국 각지

에서 따뜻한 글귀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렸던 ‘광화문글판’ 중에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던 글귀 몇 가

지를 소개합니다.

2019년 겨울에 걸렸던 ‘넣을 것 없어 걱정이던 호주머니는 겨울만 되면 주

먹 두 개 갑북갑북’ (윤동주, 「호주머니」)은 추운 겨울,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걱정이 앞서지만 두 주먹을 희망 삼아 씩씩하게 살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네 곁에 있는 사람, 네가 자주 가는 곳, 네가 읽은 책들이 너를 말해

준다.’ (괴테)는 2010년 가을에 걸렸던 글귀입니다. 사소한 일상이 차곡차곡 

쌓여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가므로 작은 일상도 소홀히 하지 말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팽팽한 마음, 튀어 오르는 몸, 그 샘솟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김광규, 「오래된 물음」)는 2018년 봄에 걸렸던 글귀입니다. 이 글을 통해 뛰

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생명력을 느끼듯 새봄을 맞아 더욱 희

망찬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가 가장 마음에 남나요?

이처럼 좋은 글은 우리의 마음에 오래 남아 힘을 주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

롭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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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낱말을 이용하여 끝말잇기를 해 봅시다.

1    ‘광화문글판’에 적힌 글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지니게 된다고 

했나요?

2   무엇이 ‘너’를 말해 준다고 했나요?

3   뛰놀며 자라는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1 「광화문에서 읽다, 거닐다, 느끼다」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표현 말이 주는 느낌

갑북갑북

팽팽한

샘솟는

글판

4

2 말의 표현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써 봅시다.

4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글판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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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정보를 찾아 정리해 봅시다.

내 꿈을 찾아서5

나의 희망 직업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상황에 어울리는 다양한 표현을 했나요?

배움 다지기

법률 전문가

운동선수

교사
크리에이터

의사

요리사

프로 게이머

경찰

가수

뷰티 디자이너

연예인

교수

패션 디자이너

5  상황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 봅시다.

학교 가는 길이 즐거운 

나의 모습을

그려 주세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보면서

책은 어떤 생각을 할지 

그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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